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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장에게 바란다
우여곡절 끝에 12월 9일 사장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사장 후보를 추천했다. 그러나 사장선임에 있어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사장추천이 늦어지고 가뜩이나 비리로 얼룩진 KT가 다시 한번 사장 추천문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제 다시는 사장선임을 두고 논란을 벌일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 지금 KT는 긴 경영 공백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KT의 위기는 곧, 3만 7천여 종사원에게도 치명적인 것이다. 따라서 사장후보 추천이 이뤄진 만큼 새로운 CEO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KT의 실추된 명예회복과 조직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실의에 빠진 3만 7천여 종사원을 안정시키고 그들에게 당차고 원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최근 KT노동조합은 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하고자 임금을 동결하는 결단을 내린 바 있다. 앞으로 경영의 한 축인 노동조합은 회사경영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며, 직접적인 경영참여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우리 노동조합은 회사의 발전과 종사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면 회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새로운 사장은 KTF와의 합병 및 IPTV와 와이브로 등 KT 대도약의 필수적인 신성장 사업들을 우선하여 과감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고, 내부의 대대적인 개혁과 당면한 KT 현안해결을 통해 조속한 경영안정을 꾀하여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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